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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발달과 한국사회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현상에 주목하여, 개인

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세대별, 도시-농촌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

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규모의 9,647개 샘플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대

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2030연령대가 디지털 활용과 삶의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

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디지털 활용은 모든 계층에 있어서 도시거주자

들이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삶의 만족도는 하위계층과 중위 계층에서는 농촌지역이, 상위계층에서는 도시

지역이 더 높이 나왔다. 이 연구는 초연결사회로 진행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 형평의 문제를 사회경제적지위와 도시-농촌 간 비교를 통해 재확인하면서 궁극적으로 문제해

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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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the digital divide caused by personal SES(Socio-Economic Status) 

eventually affect personal life satisfaction.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the differences among generations, with respect to 

the digital divide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Korean Media Panel data produced 

by KISDI, this study used 9,647 national samples to obtain variables such as digital divide, and 

life satisfaction. Results show that personal SES is a key factor that significantly influences 

digital divide and life satisfaction in various degrees. Also, the study finds that the degree of 

the digital divide have an effect on people’s life satisfaction. The findings imply that people 

living in urban areas are more highly used to digital media than those in rural areas regardless 

of their SES. The study has an implication, in terms of digital equity among generations as well 

as urban and rur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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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어떤 국가나 사회보다 네트워

크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해졌으며, 광범위

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보다 빠르고 많은 정보를 손

쉽게 얻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

나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개방되어 공유될 수 있고, 

가상 세계에서 누구와도 쉽게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는 

웹3.0 혹은 인터넷 3.0 세상에 사는 지금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하기 힘

들다. 그 이유에는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디지털 문명 자체가 반드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

써 삶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필연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모바일 소셜 플랫폼

의 증대에도 불구, 여전히 잔존하는 디지털 격차에 대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

워크 사회의 모습에서 개인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 속에

서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로 소득과 교육 수준에 근거한 사회경

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변인을 전제한

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실재하고 있는 도시-농촌 사이의 간극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1960년대 새로운 개혁과 사고, 실천의 문제를 개혁 

채택률의 차이를 통해 개혁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이론으로 설명한 이래 새로운 과학기술의 

채택여부나 뉴미디어 수용 양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가 개혁확산이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왔다[1][2]. 특히 

1970년대 들어서면서 티치너와 도너휴, 올리엔

(Tichenor, Donohue, & Olien, 1970)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

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경

향이 있음을 밝혀내면서 지식격차(knowledge-gap) 가

설을 제시하였다[3]. 그리고 두 집단 간 지식격차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커진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부(wealth)의 

불평등한 분배와 더불어 미디어가 야기하는 정보 이용

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지식격차 가설은 이른바 정보격차

(information divide), 혹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로 환원되었고[4][5], 학자에 따라서는 “디지털 차

별”(digital distinction)로 이해하기도 한다[6].

용어의 차이와 별개로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새로운 

기술 채택(adoption)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지식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지식격차는 결국 소

득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5][6]. 이러

한 논의를 근거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디지

털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6][7]. 

미디어 이용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비롯하여 

인터넷 이용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져 왔으

며, 새로운 과학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도 언

급되고 있다[6]. 물론, 사회적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현대의 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에서 사

회경제적 불평등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개인들의 정보

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가

장 중요한 주제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판단 기준으로 소득

과 교육수준의 차이와 더불어 뉴미디어의 사용 여부 또

한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다뤄져야 함을 보여준다[8].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사용의 폭(breadth)의 차이는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상대적 불이익으로 다가

올 수 있다[7]. 이러한 뉴미디어에 대한 디지털 격차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며, 한국을 제외하고는 인터넷과 컴

퓨터 보급률 자체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9]. 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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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에 따른 디

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격차의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

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모바

일 무선 통신기기를 통해 공공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민으로

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급속한 모바일 커

뮤니케이션 기술이 사람들 끼리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

거나 혹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디지털 격차의 차원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10].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사회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간

극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 디지털 격차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즉, 도시 농촌 간 비교 연구는 노인의 건강

상태나 복지수준[11][12]에 관한 연구나, 이주자와 다문

화 가정에 관련한 연구[13-15], 농촌지역 청소년 비행

문제나 교육 관련 연구[16][17], 지역개발이나 산업 경

제적 구조적 측면에서의 비교연구[18]등 일부 한정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정보사회 측면

이나 매스커뮤니케이션 기반의 도시 농촌 간 비교 연구

는 미디어 이용행태 등에 대한 기술적인(descriptive) 

조사연구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

이 현실이며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 가져온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

화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화두는 소셜 미디어가 지배하

는 미디어 환경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

들어주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삶

의 질에 대한 탐색은 객관적 측면(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상태, 교육 및 건강상태, 노동과 문화 생활 수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19],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경험을 중시하는 경우[20],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 수준에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개인

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

히, 미디어 이용을 통한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논의

되기도 하고[21][22],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트위

터 등 특정 소셜 미디어이용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변

화와 함께 이러한 대인 관계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

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23].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페

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낮은 자존감

(self-esteem)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느끼는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과 같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전국 규모 온

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사회자본

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탐구를 

시도한 바 있다[25]. 지역적 측면에서 한국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만

족도 수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들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

았다고 지적한다[26].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들

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존감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6]. 이와 함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세부 연구들 

역시 도시-농촌 간 비교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예를들어 도시와 농촌, 어촌지역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생활환경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나 대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삶

의 질과 대한 연구, 부모-자녀 간 갈등과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과 같은 요소들이 도시-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

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있는 연

구들도 있지만, 정보통신기술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나 미디어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농촌 간 

비교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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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 

이 연구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다양한 사회경제적 관계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동시에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따라 부수되어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세대별, 

사회경제적지위별, 도시-농촌 간 비교연구를 통해 다루

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 연구의 목적은 뉴미디어 

환경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물리적 접근성

을 포함한 활용의 정도에서 비롯되는 개인 간 디지털 

격차의 문제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인을 활용하여 이

들 각각의 변인들 간 관계가 어떻게 나나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디지털 격

차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

을 1차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나머지 변인 들 간 영향력

의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연구문제 2>는 

디지털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위

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개인 간 디지털 격차는 삶의 만족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의 주요 논쟁적 의제 중 하나가 세대 간, 도

시-농촌 간 갈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문제에 포

함시켰다.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

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세대 별 차이, 도시와 농

촌 지역의 차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한, 노령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와 그들의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 3>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세대별, 도시-농촌 간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V. 연구방법

1. 데이터 구성 및 표본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공하

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1. 

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KISDI의 <한국미디어패널조

사>는 전국 약 4～5천 가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미

디어 이용행태관련 패널 통계 자료이다. <한국미디어

패널조사>의 4차년도 연구는 2013년 6～7월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인구통계 센서스에 기초하여 시·도 및 

읍·면·동으로 2단계 층화 표본추출과 확률비례추출을 

통해 전국 17개 도시, 4,381개 가구와 10,464명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전체 데이터 10,464개 샘플 

중, 본 연구의 해당 변인에 대한 무응답자와 불성실 응

답 표본 일부를 제외한 총 9,647개 샘플에 대해 최종적

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샘플의 응답자 평

균연령은 46.9세(SD=19.0)며, 틴에이지(13～19세) 10.6%, 

2030(20～39세) 24.7%, 4050(40～59세) 38%, 6070(60세 

이상) 26.7%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남녀 구성비율은 여

성이 45.7%, 남성이 55.3%으로 남성이 조금 많았으며, 

도시 거주자 비율이 86.5%로 군 단위 거주자(13.5%)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본 샘플의 학력은 

초등(졸)이하가 18.2%, 중등(졸) 13.0%, 고등(졸) 36.4%, 

대학(졸) 31.0%, 대학원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2. 변인 측정

2.1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이 연구에서는 201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원

시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간략히 범주화 하

거나, 신뢰도 분석을 통해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 

1 자세한 조사 내용과 연혁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tat.kisdi.re.kr/MediaPanel/MediaPanel_Outlin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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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친 이후에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학력 등의 . 

단순히 학력 변인만으로 SES를 측정하여 분석한 경우

도 있지만, 이는 학력 요인이 SES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기존의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SES는 학력

과 소득 수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변

인을 종합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의 최종학력(최종 출신학교)은 1～5까지 서열척도로 변

환시키고, 소득 수준 또한, 100만원 단위로 1～8단계로 

재분류 시킨 후, 이들 두 요인을 결합시켰다. 여기에 

0～10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된 주관적 계급인식(소속

계층) 변인도 동일하게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21점 척도

의 SES(M=11.9, SD=3.4)변인을 생성시켜 분석에 활용

하였다. 또한, SES변인은 다시 각각의 SES 수치와 개

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상(15～23점, 23.5%), 중(10～14

점, 52%), 하(3～9점, 24.4%) 등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

하여 추가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개념적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는 크게 정보에 대한 접

근의 문제와 정보의 이용에 대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바, 정보격차 혹은 정보 불평등으로 치환되어 논의

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

과 활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계량화 하였다. 즉, 디지털 

접근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수준

을 통해 구분하였고, 디지털기기 활용 측면은 N-스크

린(N-screen)의 이용 정도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N-스크린 이용은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로 구분되는 C-P-N-T(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를 스마트 체계를 바탕으

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습득/활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디지털 스마트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활용 여부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N-스크린 이용의 변화 추

이가 2011년 15.9%에서 2012년 18.5%, 2013년 18.4%로 

일반적인 개혁확산의 혁신 이용자 및 초기 수용자 비율

에 근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27]. 즉 N스크린을 통

해 방송프로그램/동영상/음악 및 음원/ 책, 신문, 잡지/ 

사진/문서 등을 이용한 경험 유무를 기초로 0～6점으로 

구성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2G, 3G, PDA, 

3G 스마트, LTE스마트로 구분하여 N스크린 이용 경험

과 결합하여 1～9점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M=3.85, SD=1.8). 따라서 디지털 격차라는 변인의 실

제 측정값이 의미하는 바는 그 값이 높을수록 디지털 

격차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디지털 격차가 발생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 확산

의 가장 빠른 수용자 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3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여러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자존

감, 자아 성취도 등과 삶의 만족도를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예를들면, 

금희조(2011)는 정서적 웰빙을 핵심 개념으로 다루면

서, 정서적 웰빙을 구성하는 차원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고독

(loneliness)을 후자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happiness)과 함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2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삶

의 만족도를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그리고 집단

적 차원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변인을 통합

하여 활용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각각의 차원

에 따라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집단적(혹은 집합

적)차원에서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문항을 구성

하였고,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

지 1～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각 차원으로 측정

된 값들을 하나의 변인으로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

다(아이겐 값=2.49, 크론바흐알파(Cronbach’s α)=0.898, 

M=4.8, SD=1.0). 물론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나 성-연

령 등의 요인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개인적 차원의 

속성으로 통제변인으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모형

연구 설계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과 미디어 관련 변인이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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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주요 변인으로 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연구문제3>과 관련하여 응답자 연령을 

각각 10대(13～19세) 2030(20～39세), 4050(40～59세), 

6070(60세 이상) 등 네 그룹으로 나누어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성, 

연령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사회경제적지위가 디

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사회경제

적지위는 디지털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β

=0.246, t=28.16, p<.000) 삶의 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β=0.345, t=32.73, p<.000). 

표 1. SES가 디지털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β t R
2

디지털 
격차

1
성별 -.040 -4.714***

.370***
연령 -.606 -72.029***

2

성별 .046 5.295***

.421***
연령 -.568 -69.422***

사회경제적
지위

.246 28.160***

삶의 
만족도

1
성별 -.029 -2.841**

.028***
연령 -.162 -16.145***

2

성별 .092 8.964***

.125***
연령 -.083 -8.415***

사회경제적
지위

.345 32.728***

3

성별 -.010 -.998

.025***

연령 -.054 -4.078***

사회경제적
지위

.241 27.698***

디지털
격차

.119 9.049***

 

* p<.05, ** p<.01, *** p<.000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

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각각

의 모델에서 1.17～1.23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잔차 상관관계(독립성 여부) 역시 더빈-왓슨 값이 1.72, 

1.77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가 삶의 만족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연구문제 

2>) 성,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도 1.59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더빈-왓슨 값 역시 

1.69로 잔차의 자기상관관계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격차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119 

p<.000), 디지털 활용이 높을수록(디지털 격차가 낮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표 1].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연령을 틴에이지(13～19세), 2030(20～39세), 4050(40～

59세), 6070(60세 이상) 등 4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디

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격차는 이들 각 연령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785.33, df=3). 2030 연령대

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M=4.992, SD=1.347), 그 

다음으로 10대 그룹(M=4.846, SD=1.525), 4050 그룹

(M=3.814, SD=1.564), 6070 그룹(M=2.04, SD=1.034)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기 검증 테스트(Tukey‘b a, b ) 

결과에서도 이들 각각의 집단들 모두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역시, 각 연

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8.18, df=3). 구체적, 2030 그룹이 가장 높은 수치

를 보였으며(M=4.987, SD=0.93), 그 다음으로 10대 그

룹(M=4.961, SD=1.017), 4050 그룹(M=4.891, SD=0.93), 

6070 그룹(M=4.535, SD=0.9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연령 집단 간 변량분석

연령 N M SD F

디지털
격차

10대c 980 4.846 1.525

df=3

1785.33***

2030d 2367 4.992 1.347

4050c 3585 3.814 1.564

6070a 1965 2.040 1.034

Total 8897 3.849 1.772

삶의
만족도

10대bc 1025 4.961 1.017

df=3

108.18***

2030c 2384 4.987 .930

4050b 3664 4.891 1.004

6070a 2574 4.535 .992

Total 9647 4.827 1.000

* p<.05, ** p<.01, *** p<.000 

주: 후기 검정은 Tukey’s B a,b. 유의수준 .05, a<b<c<d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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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도시-농촌간 비

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두 항목 모두 도시가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디지

털격차: t=19.054, df=8826, p<.000; 삶의 만족도:t=2.565, 

df=9645, p<.000)

도시와 농촌 간 비교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두 집단 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

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회경제

적 지위를 세 집단으로 나눈 후 다시 변량 분석을 시도

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격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의 수

치가 농촌지역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F=220.88, df=2, p<.000), 계층 간 차이는 상위 집단과 

중위 집단 간 차이보다, 중위 집단과 하위집단 간 차이

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하위계층과 중

위계층에서는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도시지역 거주자들

보다 더 높이 나왔지만, 상위계층에서는 도시지역 거주

자들의 삶이 만족도가 농촌지역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

나 역시 각 계층별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F=203.09, df=2, p<.000). 

주: 도시 , 농촌  

그림 1. SES에 따른 도시-농촌 간 디지털 격차

 

주: 도시 , 농촌  

그림 2. SES에 따른 도시-농촌 간 삶의 만족도 차이 

VI. 결론 및 토론

이 연구는 개인을 비롯한 세대별, 도시-농촌별 수준

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격차 현황

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삶

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분석과 변량분

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4차년도 전국규모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통해 

얻어진 9,647개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디지털 격차에 정(+) 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격차도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로모델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삶

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대별 변량 분석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대 보

다 20대와 30대가 디지털 격차측면에서 가장 높은 정보 

습득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들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 역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모든 부

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도시와 농촌 간 디

지털 격차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만 도시 거주자들

이 농촌 거주자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 중간계

층과 하위계층의 경우는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만

족도가 도시거주자들 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지닌다. 우선, 

이 연구는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는 미디어 패널 데이터

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디지털 형평성의 문제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디지털 격차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

족도 부분에서 오히려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

도가 높이 나오게 된 외부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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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 차원에서 디

지털 격차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

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이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와 시민사회는 디지털 기기의 물리적 접근성을 뛰어넘

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이용 및 콘텐츠 활용능력 

등에 방점을 두고 디지털 격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전국 규모의 샘플 데이터

를 활용하였지만, 이론적으로 검증된 변인 이외에 불충

분하게 측정된 변인을 분석에 활용한 점이다. <한국미

디어패널>조사 데이터라는 2차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한계로 인하여,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측

정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가져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

계라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의 편의를 위해 삶의 만족

도를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집합적 차원 등 세 부분

으로 단순화시켜 측정한 변수를 활용한 점도 한계점으

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외부 

변인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고, 단순히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기계적인 연령구분

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연령 및 세대 구분을 통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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